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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계약선수(FA) 자격 

행사를 앞두고 있는 류현진

(31·LA 다저스·사진)이 서

서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

다. 선발 보강이 필요한 팀

들이 류현진에 관심을 보

일 공산이 큰 가운데 필라

델피아도 그 후보 중 하나

라는 분석이 나왔다.

13일‘OSEN’에 따르면 미‘야후스포

츠’는 11일 필라델피아의 내년 선발 로

테이션 구상을 분석했다. 리빌딩을 마치

고 이제는 챔피언을 향해 달릴 시기가 

된 필라델피아는 이번 FA 시장에서 큰 

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. 포

스트시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

력한 선발진이 필요하고, 아론 놀라와 

제이크 아리에타의 뒤를 받칠 투수를 

FA 시장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

전망의 골자다.

현재 필라델피아의 선발진은 놀라와 

아리에타, 빈스 벨라스케스, 잭 에플

린, 닉 피베타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. 

1~2선발은 나름대로 괜찮지만 3선발부

터는‘우승권 팀’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

부족한 수치다.‘야후스포츠’또한 피베

타의 불펜 전환을 점치면서 특히 필라델

피아가 선발을 보강할 경우 빠른 공을 

던질 수 있는 피베타가 불펜에서 도움이 

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.

‘야후스포츠’는 필라델피아의 FA 시

NBA가 2018-2019시즌부터 선수

들의 농구화 색상 제한을 없앤다. 

최근 농구전문매체‘루키’에 따르

면 창설 이래 NBA는 선수들이 신을 

수 있는 농구화 색상을 제한해왔다. 

코트에 나서는 선수의 절반 이상은 

검은색 혹은 흰색 농구화를 신어야 

했다. 소속팀을 상징하는 색상의 농

구화를 신을 수 있는 선수는 한정적

이었다. 이마저도 홈과 원정에 따라 

제한받았다. 

이제는 모든 규정이 사라진다. 오

는 시즌부터 NBA 선수들은 어떠한 

제한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

농구화를 마음껏 신고 뛸 수 있다. 

예를 들어 보스턴의 선수들은 전원

이 초록색 농구화를 신고 나오는 것

도 가능하다. 

상업적인 면과 관련이 큰 변화다. 

지난 시즌부터 나이키가 유니폼 공

급사로 바뀌면서 NBA는 유니폼 색

상 규정도 사실상 사라졌다. 이전까

지 NBA는 홈 팀이 흰색 혹은 밝은

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. 그

러나 2017-2018시즌부터는 홈 팀

이 원하는 유니폼 색상을 고를 수 있

도록 했다. 실제로 시카고 불스는 과

거 원정 유니폼으로 사용하던 전통

의 붉은색 유니폼을 지난 시즌부터

는 홈 유니폼으로 사용하기도 했다. 

유니폼에 이어 신발까지 색상 규

“필라델피아, 선발 보강 위해 
류현진 염두에 둬야”

NBA, 농구화 색상 제한 철폐

장 전망에 대해“브라이

스 하퍼와 매니 마차도라

는 두 명의 엘리트 야수 이

름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

봤을 것이다.”면서“다른 

선수들도 염두에 둬야 한

다. FA 좌완들인 패트릭 

코빈, J.A 햅, 댈러스 카이

클, 그리고 류현진이다.”

라며 좌완 보강에 나설 것

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.

실제 놀라와 아리에타는 모두 우완이

다. 필라델피아 선발진에 뛰어난 좌완

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, 포스트시즌

과 같은 중요한 무대에서는 좌우 균형

도 중요하다. 코빈, 카이클은 현재 류현

진보다 평가가 앞서 있는 선수들. 그러

나 그만큼 만만치 않은 가격이 예상된

다. 반대로 햅은 내년에 만 37세가 되는 

베테랑으로 장기적 자원은 아니다. 적절

한 가격에 적절한 나이를 갖춘 류현진

이 필라델피아의 레이더에 걸릴 가능성

이 있는 이유다.

류현진을 주목하는 목소리는 처음이 

아니다. 역시 선발 로테이션 재정비가 

필요한 토론토에서도 류현진을 후보로 

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언론을 중

심으로 나오고 있다. 물론 초대형 계약

까지는 어렵겠지만, 좋은 몸 상태와 현

재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다면 류현진

이 괜찮은 틈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

는 전망은 유효하다.

정이 사라지면서 코트에서 선수들

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

수 있을 전망이다. 이제 팬들은 선수

의 특성을 보다 손쉽게 인식할 것으

로 보인다. 이는 곧 유니폼, 신발 등

의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

미칠 가능성이 높다. 

스타플레이어들도 다양한 색의 시

그네쳐 슈즈를 제작하고 보다 편하

게 경기에서 직접 신을 수 있어 여러

모로 이득이다. 신발 색상 규정 철폐

를 통해 NBA가 황금알을 낳는 리

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. 

▲ LA 클리퍼스 포워드 몬트레즐 헤럴은 클리퍼

스 팀 상징색인 파랑색과 빨간색 농구화를 신고 

경기를 했다. 이제는 누구나 제한 없이 원하는 색

상의 농구화를 신고 뛸 수 있다. ⓒ LA 클리퍼스


